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리말I.

가 만 도 복지 는 말 에 리는 것 차 담스러울‘ ’ ‘ ’

도 다 만 열 고 복지 고 강변 는 사 들 지 그런 말 차.

지 게 도 뻔 다 만들어 만 가 사 에게도.

망 다는 사 들 말 가 겠는가 짝 었? 1980

러다 에 얽매 사 들에게 과 가 리 경 책 는 원

지 강 보 없었다.

그러 지 여 에 지 집 여당 에 복지 는 말 많3

러 는 상 어지고 다 누가 말 는지 지 여당 사 언.

지 니 당 사 언 지 별 든 경우가 허다 게 많다 집 스스럼.

없 업 짖 통 차 는 민 짖어 우리 어리 게 만든

다 그 다 는 주 고 복지 에 본격 심 울 겠다.

는 말 가 도 체 엇 들 그 게 달 지게 만들었? ?

들 본 미 상 변 지 감지 는 동 후각 갖고 는 사 들

다 복지에 웃 들 갑 복지 책 챔 언 처 고.

는 계산 에 틀림없다 시 에 맞게 변 지.

에 매 고 만다는 감 그 게 갑 스런 태도 변 원 었 에

없다 신들 과거에 말 었 에 갑 말 꾼다는 게 보통 어 운.

니었 것 다 그 지만 스럽다고 그냥 에는 상 도 다고 느.

것 고 짐 다.

근에 들어 복지에 민 가 거 폭 수 커진 것 사실 다.

만 도 복지 는 말 에 웅얼거리고 도 는 비 는,

가 당당 게 많 복지 는 단계에 다 직도 집 각에는.

복지에 보는 시각 여 재 고 다 복지에 과도.

가 경 망 게 것 는 언도 슴지 는다 그러 그들 지 못 는.

가지 진실 다 그것 복지에 가 게 만든 본 그.

들 신 는 사실 다.

복지에 가 갑 폭 커진 에는 민들 삶 도 진 것

결 역 고 다 경 가 어 워 사 가 사.

허리 매 상 민들 만 그 마 지 다 그러.

는 우리가 에 가 훌 게 어 사 고 지 는가?

생각 수 보여 수지 가 계 어지고 수 업들 보 스

고 지 가 민들 억 연 꿈꾸 차 든 에 고 직에? 1

사 들 우 달에 억 상 수 리지 는가 그러니 민1 ?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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결 없고 가 만 처지고 다는 망감에 사 게 다.

게다가 맹 주 는 가 가 그 지 도 어 운

민 생계 고 다 근 통계 료에 근 들 실질 득 실.

어지고 다 런 편 니 민들 에 보 커 보 비 등 도.

에 다고 느 수 에 없다 많 복지는 연 거운 담 미.

지만 당 삶 다고 느 는 사 에게는 그런 리 계산 가능 다 다, .

당신들 많 내 지 느냐고 말 다 답 말 찾

어 다.

직 말 역시 지 는 복지에 런 런 꺼 에 수

는 들다고 생각 다 여러 가지 상 고 차 게 우 순 고 순리에 맞.

게 복지 가 가는 에 어들어 마 고 믿는다 그러 들고 거리.

뛰쳐 값 등 는 생들 에 볼 수 듯 민 차 게 득 는,

결 쉽지 다 다 처럼 복지에 폭 어 에 는지.

차 는 경우에는 복지 가 가는 리 드맵 그린다는 게 욱 어 운 다.

엇보다 우 원 엇 지 처 도 가능 고 득도 가능 닌가?

는 에 근 폭 는 복지에 근원 어 지 집

헤 다 내가 내리게 결 미리 말 다 만 내 우고 복지. ,

등 책 가 복지에 는 것 다 그.

다 재 어 운 상 가 업 득 격 강 다는 결( )自業自得

어진다 어 가 결 지 신 어지러운 상 수습 실.

마리 공 지 는다 리 결 가능 고 만다는 진단 결과도 께

시 다.

신 루 그리고 차 심 는 극II. 747

단도직 말 는 지 우리 경 가 고 는 든 근원 신747

루에 다고 본다 도 허 에 째 숫 째 숫 에 는. 4 7

심 가질 차 없다 는 첫 째 숫 연 과연 실. 7%

는 는지에 다 통 집 후 그 공 실 에 그것 실.

것 니 비 미 갖는다고 간 다 그 신도 그.

달 어 다는 것 미 고 었다는 그럼에도 고 슨 수,

도 여 다는 집 지 린 것 니었다.

내가 그 동 여러 지 지만 사 가 신 집 간 동,

평균 에 지 는 공 다 도 그것 별 미가 없다 갖 책 동7% .

원 그 수 린다 도 책 어지 도 원 돌 게

것 다 말 것 재 고 는. ,

없 도 달 수 는 상 수 는 다 는. 7%

공 도 그것 재 그 수 겠다는 것 어 만 미가 다.

마 어 닥 에 통 마 달7%

수 없는 상 었다 가 우리에게 큰 어 움 가 다 것 사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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실 지만 통 우리 민 에 보 운 고 수 는 도 었다, .

통 에 보 당 지킬 수 없었 지키지 도 었다7%

는 에 운 었다고 수 다 우리 민 에 보 그 지키.

리 게 동원 가능 갖 책 수 었다는( )禍

에 운 수 었다.

책 동원 책 가 게 경 체질 시키는

가 다 참여 경 책에 여러 가지 말 많지만 책에. ,

지 다는 수 만 다 공. 7%

염 에 고 만들어 가능 크다 는 누 는 지만 그 동 가. ,

쓴 책 고 낮 그리고 지 가 같, ,

고 책뿐 었다 경 가 주 체 상 에.

런 책 에 그 마 수 었다 만 계.

책 가 어 지 상 상 에 계 지 었다 그 후 만

만 것 고 짐 다.

가 지 업 책과 감 가 게 가시킬

것 는 순진 상 었다 우리 업 언 진 책 에 돌리는 습.

갖고 다 는 진보 취 에 에.

업 평 그럴듯 게 들리 도 다 그러 가 업들과 월 계.

지 단계에 골 업 책 도 가 리걸 것 보

진 탓 돌리는 것 별 득 없었다는 것 사후

다.

우리 업들 에 극 태도 취 는 것 결 마 처 찾지 못

크다 경 단계에 는 공 지어도 큰돈 수 지만. ,

어느 단계에 큰돈 수 는 는 차 진 어 가 마 다 우리.

경 도 그런 단계에 에 처럼 짚고 헤엄 식 는 가능

게 었다 경 내 에 가 고 재 낮 질 수 에 없는 사.

생겼는 도 공연 탓만 는 습 생겨 것 다.

는 도 업 책과 감 책만 수 없다는 진실 리

게 느 리 고 본다 근 가 업 는 비 들어가 업들과 각 우.

는 것 보 수 는 다 그러 런 늦 달 책.

리는 가 게 었다 가 도 체 업 지 업 지 겠다는 업.

들 볼 리는 책에 신뢰가 에 어 다는 것 다 랬다 랬다.

는 책 민간 신뢰 는 것 우리가 생각 수 는 시 리 다.

업 책과 감 통 얻 수 었 것 별 없었 에 는 욱 맹

책에 매달 다 많 사 들 가 염 고 책과.

리 책 수 지만 는 들 척도 지 다 직 는 만 집.

착 고 는 는 그 책들 리 다 없었다 그 에 갖.

비 쓰고 고 과 리 책 고수 결 가폭등 실 만들고 말 다 폭.

등 가 식 통 리 겠다고 걷어 고 다는 것 직도1960 ,

에 집착 리지 못 고 다.

책 업 책 감 책 그 어느 것도 달, , 7%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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에 크게 여 지 못 다 어느 것 지 도 우리 경 재 는.

여 가 거 없 다 그러 가지 실 낳 것 사실 그. ,

지 도 심각 지는 극 에 만들었다는 것 다 그것.

실질 것 든 니 심리 것 든 들어 우리 사 극 가,

심각 상 닫고 다는 것 어느 누 도 감 지 못 다.

사실 극 는 우리 사 뿐 니 계 거 든 에 진 고 는 보편

상 다 경 사 내 독특 특 과 역 계 에 생 는 에.

결 척 어 운 것 사실 다 그 다고 가 고 극 진 그.

만 보고 어 는 다 극 그 체 결 는 들다 도.

생 는 병폐에 도는 극 없는 삶 극도

폐 지는 것 막 다 그러 는 처 그런 지가 없었다. .

에 맹 집착 극 심 시킬 책 채택 지 슴지 게 만들었

다 그 지 도 맹 게 타 고 는 극 에 들 격 었다. .

극 에 싸움 비 시지 스 처럼 미 것 지언 없는 들,

가 편 어 싸워 주 다 사 그 같 싸움에 런 과가 없다.

지 도 가 울 는지 그 체가 미 갖는다 그러 없는 눈.

에 비 우리 는 그런 싸움에 런 심 갖지 는 냉담 다.

만들어 주어 당신들 삶도 질 수 다고 는 에게 엇 게

다고 생각 근 격 게 어 복지에 후에는 같?

극도 감 짙게 다.

평등 심 만 도III. - ?

공식통계 수 도 근 동 우리 사 상태가 계 어

수 다 그러 공식통계가 실 는 계가 고 다 실.

진 평등도 심 는 보다 훨 수 것 짐 수 다 다.

사 들 느 는 체감 평등도 본다 지 동 우리 사 는 엄청 도

뒷걸 것 사실 다 민들 삶 도 진 것 없는 공.

가 고 는 것 눈에 빤 보 다 근 들 가격.

상 는 도 고객들 시 루는 것만 도 우리 사 들 지 어

삶 누리고 는지 수 는 것 닌가?

게다가 는 주마가편 식 에 엄청 감 택 지 몰 주고 다( ) .走馬加鞭

그 동 감 책 어든 수 주 니 돌 갔 짐

는 것 그리 어 지 다 재 개 평등.

도가 간 어드는 것 상식처럼 어 다 에 많 걷고 재 지.

빈곤 에게 그 택 많 돌 가게 만들 다 그러 우리 경우.

에는 간 비 큰 다가 마 담 고

에 도가 갖는 재 과가 지극 미미 다 그 에 도 재.

능 욱 강 도 에 는 그 능 시키는 골몰,

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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살림 쪼들 가는 민들에게 고 복지 는 허 는‘ ’

도 주지 못 다 만 든 가 결 다는 태도는 우리 사 험.

상 몰 가고 다 복지는 차 심 상 에는 도.

다 복지는 에 수 얻어지는 과실 결 니 직. ,

삼고 다 도 다 과 거 든 어 운 과 다 는 평.

등 심 가 개 과 사 에 어 게 지에 도 지 상태에

다 에 간 지식만 다 도 지 처럼 주 감.

지 못 것 도 본다.

가 근 펴낸(Richard Wilkinson and Kate Picket) The Spirit

Level 책 보 평등 사 가 개 과 사 에 얼마 큰 미 는지

수 다.1) 들 여 에 걸 료수집과 업 결과 책 다고 는30

, Financial Times, Observer, Economist 등 언 책에 많 찬사 보내고

다 책 내 간단 보 평등 사 에 사는 사 수 뿐.

니 신과 체 건강 것 찰 수 다는 것 다 뿐만 니, .

평등 사 수 사 과 사 사 신뢰가 결 어 고 폭 과 죄가 개,

는 상도 견 수 다고 다.

책 들 사 평등도 다는 것 견 개 사 병리,

상 다 열거 가 들 도다 개 복감과 체 신 건강. ,

에 주는 각 들 과 마 사 미 생 등 수많 것들, , ,

평등도 갖는다고 말 다 평등 심 는 든 것들.

개 게 그리고 허 게 만드는 다는 것 그들,

지 다 그들 말에 평등 심 는 개 뿐 니 사 건강에도. ,

미 다 사 본 심 상 신뢰가 취 감 게 뿐 니. (social capital) ,

감 죄수들 만원 루게 것 다.

수많 개 사 병리 상 평등 탓 고 단 는 들지,

다 들 들 사 에 강 과 계가 다고 사 평등 병리 상. ,

원 고 주 지만 그들 주 에 여지는 수 다 그러 갖가지.

병리 상 게 평등 탓 고 수 는 상당 큰 것 사실 다.

게 진 극 심 가 우리 사 그 체는 그 에,

살고 는 사 들 얼마 고 허 게 만들었는지 짐 가고도

는다.

평등 빚어내는 여러 병리 상 가 체감 수 는 것 상 신뢰 실

다 지 우리 주 돌 보 사 원 사 신뢰가 에 어 곧 느.

수 다 민 신 고 업 업 신 생 생 신 다. , , .

개 들 사 에 도 다 사 믿지 는 극도 신상태가 지 고 는 것 견

수 다 가 못 태도 책 통 직 신 도 지만. ,

극 심 가 신 만들어낸 탓도 크다 복지에 강 는.

신 에 그 뿌리 게 고 다 게 만들어 우리 살게.

만들어 다는 믿 수 없 니 차 리 복지 책에 돈 쏟 고 는 것

다.

1) Richard Wilkinson and Kate Picket, The Spirit Level , New York: Bloomsbury, 2009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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에 말 책 들 사 평등 게 만드는 책 가 사 에게 득

는 것 사 에게도 득 가 다 다고 말 다 평등 사 에 사는, .

사 들 가 고 고에 계없 상 평등 사 에 사는 사 보다

신 체 욱 건강 다는 것 그들 주 다 그리고 상 신뢰가 고.

폭 과 죄가 없는 사 가 사 역시 볼 수 다고 다 상식.

생각 보 도 매우 득 는 주 다.

그 다 가 는 맹 주 는 우리 민 어느 누 에게도 득

가 다주지 못 다는 말 다 당 사 들에게 많 득 가 다 지만.

는 그들도 평등 사 에 살 에 러 는 비 에 울 수 없

다 는 만 눈 어 워 복지 등 시 가 우리 가.

게 것 다 극 심 상 는 다 민 동 는. . ,

매 만 극 도도 수 다는 생각

다 내가 보 에 우리 사 극 는 지 매우 험 상 닫고 다. .

공 훼 도 심각 다IV.

어 사 가 얼마 공평 지 여 질 단지 득과 포상태만 보는 것

니다 재산과 득 고루 어 는 것도 지만 공 게 규 얼. ,

마 지 지고 는지도 에 못지 게 다 사실 공 진 사 에 득.

과 가 고루 리 없 에 동 과 같 계 갖는다 그러.

사 들 공평 에 단 공 규 지 지고 는지 그 체에 지

심 갖는 것 수 없는 사실 다.

가 우리 사 가 과연 공 게 움직여 가고 는지에 갖

게 만드는 많 어났다 엇보다 우 지 수 는 것 강 고. ‘ ’, ‘ ’

는 말 는 편 사다 공 사 연 지연 같 연 보다는 개.

능 게 고 는 사 다 시 편 사는 그 지.

도 별 연 없어 본다고 느 는 다수 민들에게 연 엇보다“

다 는 포고 것과 다 없는 과 가 다 그 도 우리 사 가 공.” .

쪽 진보 다고 믿어 사 들에게 그 같 편 사가 가 다 격 만

만 큰 것 니었다.

연 탁 사들 별 허 없 능 갖 사 었다 그 마 다

었다 그런 우연 지 지 지만 가 탁 사들 같 허.

사 들 니 민 숨 수 에 없다 순 가 지만 민. ,

참여 에 었 고 직 사들 평가 다고 보 그.

들 에 과연 사검 과 사 통과 수 는 사 과연 ?

도는 당 눈 감 에 간신 그 과 통과 사

지 수 심 실 다.

민 수 는 가 쉬운 것 가 에 갔다 는

것 다 복 는 것 쉽다는 말 니 특별 지 도 당연. ,

에 간다는 에 쉽다는 쓴 것 다 그런 고 직 사 에는‘ ’ 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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그 쉽게 마 수 는 병역 게 수 사 그리도 다는 말 가?

득 사 병역 수 없는 사 들 수 다 그러 민.

평균 보다 월등 고 직 사들 병역 도 체 엇

수 공직 평균 민보다 병역 사 비 마?

말 다.

뿐만 니 고 직 사들 에는 우 사 많 지

도 리지 는 다 공직에 사 어죽 는 말 냐는 만 는 사.

도 지만 우 는다는 것 공직 떳떳 지 못 다 달 억원, . 1

보수가 신 공직 시 에 지식과 경 에 당연 가 고 주 는 사

다 마에 는 진실 에 어 볼 것 다 거짓 말 사 거 에‘ ’ .

집어 큰 는다는 가 지는 그 말 다 우 는 사 들.

슨 고 는지는 몰 도 당 동 가 그런 거 는다는 것 도

체 믿 수 없는 말 다.

공 에 신뢰에 가게 만드는 여당 사들,

다 그들 당시 상처럼 엄격 수많 고 직 후보 들.

마시 다 지 생각 보 헛웃 도 엄격 경우도 많.

다 그 다 지 고 직 후보 들에게도 같 마.

다 그러 그런 여당 사 어느 누 에게 도 찾 보 들다. , .

만 주변 에 억눌 득 없는 태도 취 수 에 없다 심

언 고 마 다 신 편 에 마 꿔 는 사 들.

공 격 ?

사 지 못 재 책도 공 훼 에 몫 단단 다 우리 경.

실에 재 에게 런 없 마 껏 고 허 는 것 도 상

여는 것 다 없는 다 경 과 에 는 보 지 는 만. ‘ ’

갖고 어느 누 에게도 책 지지 는 재 게 통 수

다고 믿는 사 보다 그들 게 얽매어 건 업 동에 지 지 주어.

는 지만 별 과 에 공 막 다, .

가 재 에게 개 달 결과가 어 것 지는 태여 말 지 도 가

고 다 경 강 가 평 스럽게 공 는 질 진 는커 강.

독식 도 욱 강 는 어처 니없는 결과 빚고 말 다 는 늦게 재 죄 에.

지만 상 미 엎질러진 고 말 다 상 죄 계 다 업.

태도 취 다는 비 만 게 뿐 다 다 에 도 사 비슷 지만. ,

가 는 재 책 공 훼 고 책에 신뢰 게 만드는 결과 가

다.

신 공 지 못 사 에 산다고 느 는 사 시민 책 꺼 질

갖지 못 다 들 단 만 빨 는 만 쓴 지 집어삼 느냐는.

만 다 공 훼 사 에 런 가 게 만.

드는 결과 가 다 런 에 는 지 슴지 고.

어 수 는 것 지 우리 사 가 처 는 상 다 지 어, .

는 복지에 가 는 격 것 수도 고 는 지 것 수,

도 다 그러 비 사 런 사 니고 런 사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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만든 사 다.

맺 말V.

지 시 에 복지에 가 지듯 쏟 는 것 상

니다 그 같 경에는 들어 격 게 심 극.

그리고 공평 훼 가 다 런 근원 가 결 지 고 는, .

복지에 는 결 수그러지지 것 고 상 다 수그러들 는커.

복지에 지도 다 복지에 그 체 억누.

는 것 차도 지 못 는 다.

시간 척 걸릴 지만 에 근본 결책 리 경 책,

돌 가는 것 에 없다 만 신 숭 는 못 책 꾸지 는.

근본 결 가능 다 그러 는 직도 본질.

지 못 채 허 고 다 감 책 진 는 과가 없.

게 드러났 에도 고 심 에 우 거리 시간만 고 다 가.

게 만들어주겠다는 지 꺾지 는 민들 내 몫 스스 찾 겠

다는 생각 릴 리 없는 도 말 다.

근에는 동산 경 다주택 보 에 도 과 철

움직 지 보 고 는 실 다 돈 릴 집 채 갖고 는 사 들.

동산 경감 택에 어 도 경감 택 지 게 니 가 도 고

마울 게 틀림없다 그 에는 집 없어 집 는 민들 슬 지만. ,

경 에만 눈 어 운 눈에 것 보 리 없다 다주택보 에 도.

과는 동산 억 뿐 니 능 에 걸맞 공평 과 원 에 비 어 볼 도

다 도 체 책 다. .

리 책 도처에 드러 고 는 도 책 근본

는 움직 보 지 는다 가 에 근본 결책 주.

책 포 는 것 에도 고 뛰어 는 가 식 시 착, 1960

식 리 겠다고 걷어 는 것 고 다 그 게 는 가 지도 못.

경 질 어지럽 는 만 가 다 지 어느 가 개별.

업 들여다보 가격 느니 니 시비 걸어 가 시킬

수 다는 말 가 루가 다 게 가가 뛰어 민들 삶 질?

수 에 없다.

가 짝에도 쓸 없는 공사에 엄청 돈 쏟 것도 복지에

가 게 만든 원 다 강사업 는 각. 4

공사는 많 사 들에게 산 낭비 상징 여겨지고 다 그 게 많 돈 쓸 없는.

공사에게 쏟 느니 복지 산에 쓰 훨 지 겠느냐는 생각

수 에 없다 귀 고 다는 생각 들게 만든 것 니 누. ,

든 갖다 쓰는 사 는 생각 들게 만들었 니 보통 심각 가

니다.

는 지 만 과 는 마리 꺼 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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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 다고 언 담 다 사 들 가 슨 신 재주 도 갖고.

걸었다 그러 지 지 가 든 는 짝 없는 것 다. 3 .

가 생 고 다 도 우리 경 도는 결 눈 신 것

니었다 그 마 리수 어가 어 책 에 간신.

도 다 경 살리 공 재 단계 수 어 리겠다. ‘ ’

는 지만 그 결 지 진 없다 에 가, .

수는 당연 다.

우리 민 돌 마리 는다는 것 허 꿈에 지 지 다

는 사실 감 게 었다 심 어 가는 극 는 다수 민들에게 크 큰.

감 겨 주었다 지 처럼 는 복지에 는 감.

고 볼 수 다 가 는 경 책에 체 실망감.

동시에 신 고 말 수 는 것 다 것 복지에( ) .不信任

통 민 달 고 는 시지 지 말 다.

그런 도 가 보수 객들 복지에 책 망 포퓰리

매도 고 다 들 그 같 가 어 게 었는지에 는 런.

생각 없고 단지 복지 짖는 만 막 가 결 것 착각 고,

다 그러 평등과 공 각 병리 상 뿌리가 지 는 리 그.

막 도 없다 가 근본 원 진지.

울 다는 사실 민에 득시킬 수 어 만 스러운 상 어느 도 진

시킬 수 다 그런 미 보 지 고 쓸 없는 쟁 는.

보 숨 다.


